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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 일기

이율희

여름 방학이 끝나고 초등학생인 나와 동생은 2학기를 맞아 다시 

열심히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개학하고 며칠 후 동생이 집에 와 자

랑을 했다.

“엄마, 나 선생님이 일기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어.” 

엄마와 나는 동생을 보고 잘했다는 칭찬을 또 했다.

 “그런데 일기를 어떻게 썼길래 칭찬을 받았어? 엄마 읽어 보고 싶

다.”

엄마가 물어보니 동생은 당황했다.

“에이, 엄마 뭘 그런 걸 보려고 해. 일기는 프라이버시야.”

나는 당황한 동생을 보고 편을 들어주었다. 그제서야 동생이 안심

하는 눈치였다.

공부방으로 들어온 나는 책상에 올려진 동생의 일기장을 보았다. 

개학 전날의 일기가 펼쳐져 있었고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아주 재

밌는 방학을 보냈구나’로 시작하는 답장을 써 주셨다. 나는 그러면 

안 되지만 펼쳐져 있는 일기장에 눈이 갔다가 점점 눈이 커졌다.

 •　초등학생 글솜씨 분야 기행문 또는 일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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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

날씨: 내 속도 모르고 맑음

제목: 벌써 개학이라니

오늘은 우리나라의 77번째 광복절이다. (중략) 나라를 되찾은 것은 

참 좋은 날이지만 나는 내일이 개학이라는 것이 슬프다. 세월이 화살

처럼 빠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다. 방학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이러다 나도 금세 할머니가 되겠다.

분명 재밌게 쓴 일기였는데 나는 뭔가 이상했다. ‘화살처럼 빠르

다, 금세 할머니가 되겠다’는 내가 쓴 일기랑 똑같은 말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넘겨 보았다.

8월 9일 화요일

날씨: 비님이 심술 부리는 날

제목: 우리는 비에 지지 않아

드디어 2박 3일 휴가를 가는 날이다. 그런데 전날부터 비가 마구 내

리기 시작했다. (중략) 우리는 씩씩하게 길을 떠났다. 우리는 날씨에 

지지 않아. (중략) 물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들어갈 수 

있었다. 바다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다.

휴가를 떠나던 날 일기에서도 ‘우리는 지지 않아’라든가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등의 표현이 내가 쓴 일기랑 똑같았다.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동생이 내 일기를 베꼈구나. 그런데 뻔뻔하게도 그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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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칭찬까지 받았다고 자랑하다니. 나는 배신감이 들었다. 하지만 

바로 동생에게 뭐라고 하거나 엄마에게 말해서 동생을 혼내면 동생

이 많이 무안할 것 같았다. 개학 전날 동생이 일기가 밀렸다며 뭘 써

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일단 일기를 덮고 못 본 척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동생

이 들어오더니 책상 위의 일기를 얼른 가방에 넣었다.

“있잖아, 그거 알아? ○○○ 노래, △△△ 노래랑 똑같다.”

나는 최근 표절 시비가 있는 가수의 노래와 원곡을 들려주었다.

“와, 진짜 똑같다. 이거 진짜 표절 같은데? ○○ 가수는 뭐래?”

“몰라,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와, 이거 완전 도둑질인데.”

하더니 동생은 멈칫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아, 도둑질. 남이 열심히 만든 노래를 너무 쉽게 베껴 쓰다니. 

내가 원곡자이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 그리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덜 유명하다는 이유로 내 노래

가 도둑맞아도 이렇게 조용하다면.”

동생은 나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니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언니, 나 할 말 있어.”

동생은 개학 전날 자신이 내 일기를 몰래 베껴 썼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일기 쓰기가 너무 싫어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고. 무엇보다 동생의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언니 일기 도둑질해서 미안해.”

나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뉘우친 동생이 기특했다. 만약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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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냈다면, 엄마가 혼을 냈다면, 동생은 잘못을 깨닫기보다 기분

이 나쁘고 부끄러웠을 것이다.

글이든 노래든 창작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

람이 힘들게 쓴 작품을 베껴 쓰는 것은 나쁜 짓이다.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도둑질만 도둑질이 아니다.

내 동생은 내 일기를 베껴 쓰는 잘못을 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

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아마 동생은 다음부터 일기 쓰기가 힘들어

도 내 일기를 베끼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같은 행

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생의 잘못을 일깨워 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동생도 아주 기특했다.

“가자, 언니가 아이스크림 사 줄게.”

나는 동생의 기분을 풀어 줄 겸 동생과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다.

아주 엄청난 하루가 지나고 있었다.




